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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여는 미술상 주인공 7

연말연시, 국내의 주요 미술상 수상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한국 아트씬이 주목한 수상자 7인이 무지갯빛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한국 미술사, 미학, 박물관학 등 미술이론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제37회 수상자

최열(1956년생)은 1993년 한국근대미술사학회를 창립한

주역이다. 2021년 발간한 「추사 김정희 평전」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서화가 김정희의

미술사적 담론까지 총망라했다.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동시대미술가를 조명한다. 제2회 수상자는 조각가

정현(1956년생)이다. 심사위원단은 "인본을 중시하는

사상과 태도"를 선정 이유로 밝혔다. 정현은 홍익대와

고철, 아스팔트 등 산업 폐기물로 인간 군상을 조각해

왔다. 2024년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출품작

보여줬다. 상금은 2천만 원. 오는 5월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제8회 백남준예술상은 1936년생 미국 작가 조안

조나스가 거머쥐었다. 2009년 출범한 이 상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특히 심사위원단 구성이 주목할

만하다. 추천위원과 심사위원으로 나눠 운영되던 구조에
운영위원까지 추가해 심사의 균형감과 긴장도를 높였다. 또

등으로 사회의 고정적인 성 역할을 탐구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간 중심 세계관을 넘어 에코페미니즘을
실천하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상금은 5천만 원.

올해 11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수상 기념전을 개최한다.

교수인 수미타 김은 천경자 탄생 100주년을 맞아

천경자재단을 창립하고, 예술상을 제정했다. 제1회

그는 고려대 미술과 학사, 이화여대 서양화전공 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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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 수상자
최열(우현학술상) /
정현(김복진미술상)/
조안 조나스(백남준예술상)/
문지하(천경자예술상) /
양정욱(올해의 작가상) /

아르브뤼미술상)/
탁영준(송은미술대상)

우현학술상, 김복진미술상, 백남준예술상, 올해의 작가상 외

유서 깊은 학술상부터 야심 차게 등장한 신규 미술상까지,

먼저 우현학술상, 김복진미술상, 백남준예술상은

원로 미술인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우현학술상은

탄생 설화부터 유배 시절, 사제 관계 등 개인 생애는

물론, 추사체' 발명과 예술론, 대표작 <세한도> 평론 등

'인명으로서의 한국 미술사'다.

2023년 발족한 김복진미술상은 한국 근대조각의

효시 김복진을 기린다. 근현대조각 발전에 이바지한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조소과를 졸업했다. 침목,

〈목전주>(2006)는 17m가량의 나무 기둥 여섯 개를

창원복합문화센터 동남운동장에 세워 자연의 장엄한 힘을

기존 심사 항목이었던 창의성, 실험성, 급진성에 '세계 평화

기여도'와 미술사적 업적'을 더했다. 조나스는 1960년대

후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포터팩'과 TV 모니터, 거울

한편, 천경자 화백의 차녀이자 몽고메리대 미술과

천경자예술상은 중견 작가 문지하(1973년생)가 받았다.


